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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이주환 의원 주최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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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총선때 공동정책 후속 조처

지역 정치권에서 부산의 대표적인 도심하천인 온천천 관리 방안을 개선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있어 주목된다. 

그동안 온천천과 인접한 구·구의회 등에서 온천천 관리방안 개선 논의가 진행된 적은 있지만, 지역 국회의원

들이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9일 부산시청 1층 대강당에서 열린 ‘온천천 환경개선과 효율적 관리방안’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부산대 주기재

(생명공학과) 교수가 ‘시민이 바라는 온천천 개선’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전민철 기자

미래통합당 이주환(부산 연제) 국회의원은 9일 오후 부산시청 대회실에서 ‘온천천 환경개선과 효율적 관리방

안’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김희곤(동래) 백종헌(금정) 의원이 공동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지난 총선 선거기간 

당시 통합당 후보였던 의원 3인방이 온천천 환경개선이 필요하다는 공동발표문을 발표한 데 따라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온천천 통합관리 방안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발제자로 나선 부산대 주기재(생명과학

과) 교수는 ‘시민이 바라는 온천천 개선 방향’을 발표하면서 ▷온천천 통합관리 ▷생태학습관 조성 ▷자전거

도로·보행로 안전 방안 마련 ▷온천천 서식 수달 보호 방안 등을 제안했다. 주 교수는 “온천천 위를 지나는 

도시철도 역이 4개 있는데, 여기에 시민 공간을 마련하는 방안이 논의돼야 한다”며 “물고기의 잇단 폐사를 

막기 위해 온천천 상류의 방류량을 늘리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온천천은 연제·동래·금정구가 구역에 따라 각각 관리한다. 시는 온천천의 효율적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자 부산연구원에 온천천 통합관리 연구를 맡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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